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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Hwa, his courtesy name Sang-Moon and a pen name Chul-Ahm, wrote 'Sang-Han­

Yook-SuhJ in Myoung pe미(〕d Born in 1369 in the area of Yuh Hang, he passed away at the 

age of 95 in 1'153‘ 

He pitied the fact that doctors in those days relied 0띠y on 'Sang-Han-Ron」 (a book reedited 

by Wang-Sook Hwa) \\~thout any disti때uishing standards in treatment. So he reorganized the 

diagnosis, treatment, theorγ, and prescription of diseases affected by the cold and wrote ' 

Sang-Han-Y,。이γSuh」 in 1때5 in hope for his clinical experiences to be passed on to the future 

generation. 'Sang-Han-Yook-SuhJ is composed of six volumes- 「Sang Han Swae-Un」,「

Sang Han Ga-Bi-Juhk-BonJ, 「Sahl Cha-Choo-Bub」, 「II Je Keum」, rchul-Kang-Mang」, and 「

Myoung-Ri-Sok Ron」

rsang-Han Yook SuhJ was a big influence to the 'Eu-Hak-Ib-MoonJ by Lee-Chun in 

Myoung period in the paπ where it covered the diseases by cold. And considering that the same 

part of 'Dong-Eu-Bo-GamJ by Huh-Jun from the Chosun dynasty referred to the r 

Eu-Hak-Ib-MoonJ a lot, it is an inevitable fact that 'Sang Han Yook-SuhJ is a critical book in 

medicine today in studying the diseases derived from the c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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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縮 論 인간은 자연계익 한 구성요소로서 외부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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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정한 관계플 맺고 끊임없이 그 영향을 주고받 

으며 살아가고 있다. 그 외부환경은 인간이 성장, 

생활하는데 있어서 매우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 

고, 반대로 인간에게 질병을 일으키기도 한다, 따 

라서 古來로부터 인간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연의 이치에 거스르지 않고, 

순종하며 생활하는 것이라 하였다. 

하늪에는 五連이 있고, 땅에는 六氣가 있어, 인 

간은 五運과 六氣의 상호작용 속에서 삶을 영위 

해 나간다. 특히 이중에서 六氣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六찮으로 변화하여 인체 내부로 

침범하면 인체는 병을 일으키게 되고, 한의학에서 

는 이러한 병을 총괄하여 外感病이라 하였다, 

外感病은 『黃帝內*잎 이후로 漢나라때 張{뿌景 

이 『陽寒雜病論』을 著述하면서부터 비로소 傷寒

에 대한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로 계 

속 연구되어 淸代에 이르러서는 溫病學으로 발전 

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張때景이 著述한 r傷寒雜病論』은 시대 

를 거치면서 遺失되었다가, 쯤나라때의 王꿨和가 

이플 다시 재편집하였고, 그 이후 역대로 수많은 

의학자뜰이 이를 연구 비판하면서 傷寒學說이 본 

격적으로 발전되기 시작하였는데 明나라때의 關

華도 그 중 한사람으로 그의 대표적인 著書가 r 

傷寒六書』이다. 

『陽寒六書』는 각각 『傷寒웹言』, 『傷寒家秘的本

』, 『殺車隨法』, T載江網』, r_提金』, r明理續論』의 

6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것은 그 후에 편찬된 

李짜의 『醫學入門』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 필자는 

우연히 『醫學入門』을 읽던 중 傷寒에 관한 내용 

이 기존 王꿨和의 T傷寒論」 내용과 사뭇 다르고 

독특한 부분이 많다고 여겨 그 내용을 좀더 자세 

히 알아보기 위해 關華의 醫學思想 및 『陽寒六書

J어1 대해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본 논문은 본론에서 關華의 생애 및 r傷寒六書

」의 저술년도, r傷寒六書」의 저술동기, 학술의 연 

원, 의사학적인 평가, 후대에 미친 영향에 관해 

간략히 살펴보고, 결론에서는 본론의 내용을 정리 

r傷寒六書」의 성립과정과 후대에 미친 영향 

하였다. 

아울러 본 論文이 關華 및 T傷寒六書J를 이해 

하는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II . 本 論

1. 쩌華의 생애 및 『짜팽六땀』의 

저술년도 

먼저 뼈華의 생애에 관해 살펴보면, 康熙 23년 

에 나온 1’i折江通志』에서 뼈華에 대해 대략 이르 

길 “뼈華의 字는 尙文이고, 餘抗사람으로서 병을 

치료하는데 奇效가 있었다 후에 省那으로 와서 

傷寒을 치료하였는데 한번 복용하면 다 나았으니 

그 효과가 懶莫測하여 名聲이 자자하였다. 그러 

나 돈을 많이 주지 않으면 환자를 보지 않았으니, 

이러한 까닭에 그를 하찮게 여겼다. 그가 저술한 

r傷寒六書』는 {뿌景이후로 한사람뿐이다”라고 하 

였고])' 계속하여 “뼈華의 號는 節養이다. 洪武年

때의 사람으로, 어려서 橋學을 공부하였는데 우연 

히 異A을 만나 石困遺書를 받아 마침내 蘇映의 

학문을 정묘히 하였다. 漢나라때의 張{뿌景과 폴나 

라때 王꿨和의 『傷寒論』이 매우 深典하고 難解한 

데, 關華가 크게 밝혔다 永樂 연간(1403∼ 1424)에 

는 醫學訓科에 정집되었고, 宣德 연간0426∼ 

1435)에는 벼슬에 올랐다. 병을 다스림에 기이한 

효과가 있어 세상에서는 그를 ‘뼈-貼’이라고 불 

렀다 95세에 생을 마쳤고, 子孫들이 그의 醫業을 

이었다”라고 하였다2) 이상의 내용을 근거해볼 

1) 「中國醫廳굶考·傷寒六書」재인용 “康熙二十三年 「

HJT江通志ι略日 • 뼈華, 字尙文, 餘抗A. 治病有奇效,
後來省那治傷寒, 一服용n愈, 퍼땅效莫測, 名動--時, 然
非重略莫能致, 論者以是少之, 所著 rf흉寒六書- {뿌景 

以後, -A而E”(嚴世훌‘ r中國뽑籍通考- , 上海中훨 
藥大學出版社, 1994‘ 5284쪽) 

2) r中뽑A名離典·關華- - “뼈華, ~IJ號節覆, 洪武i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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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그는 1369년에 태어나 1뼈3년에 95세의 일기 

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r陽寒六書」의 저숲년도에 관해 살펴 

보면, 일단 r傷寒六書J는 r傷寒H’i言J, r傷寒家秘

的本J, r殺車隨法」, r載江網」, ,_提金」, r明理續

論J의 육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 저술시기 

는 조금씩 차이가 난다. 

하지만 모두 뼈華가 거의 노년시절에 저술한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f傷寒JJ'l름J과 r明理續論J

의 저숲에 관해서는 ‘傷寒따言序’에서 보인다, “내 

가 뼈年에 아갈을 얻었는데 弱冠의 나이를 지나 

면서 몸이 연약하여 病을 많이 앓았다. 생활습관 

이 나태하여 능히 스스로 강해짖 수 없으니 반드 

시 이 道룹 능히 반을 수가 없다. 밤낮으로 마음 

이 고통스러우니 내가 죽은 뒤에 病이 생겨 庸醫

에게 폼을 맏긴다면 족히 生을 陽하고 性을 滅할 

까 두럽다. 굶子께서 이르시길 불효에 세가지가 

있는데 뒤플 잇는 자손이 없는 것이 큰 것이라 

하셨다 아들에게 病이 많아 生을 救濟하는 道를 

전하지 못해 하루아침에 요절하여 조상들의 제사 

가 끊어지게 된다면 어찌 사람의 아비된 도리라 

하겠는가? 내가 今年에 77세가 되어 쇠약함이 유 

달리 심해졌으니 노년 세월이 어찌 오래 지속되 

겠는가? 밤낮으로 마음을 써서 r傷寒明理續編」을 

輯成하였으니 論法이 비록 간략히 갖추어졌으나 

口짧을 스승에게서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면 능히 

마음으로 願會實通할 수가 없다. 또한 r쩌言」-卷 

을 著述하니 文章이 비록 圖많하나 말이 簡單하 

고 뜻이 주밀하다.”3)라고 하여, 빼華의 나이 77세 

iJJ業{뿜‘ 遇異A授石困遺흠, 짧精ff뼈之術 漢張{뿌景, 
륨王뼈和 '1흉寒論. 多深與難解‘ 華大篇發明. 永樂時
徵옳회||科, 宣德年致士 治病有奇效 ft!-稱 ’뼈-貼’굽‘ 

쭈年九十有五‘ 子孫世其業”(李굽‘ 「中뽑A名群典- , 
國際文化出版公司, 1988. 781쪽) 

3) r傷寒뼈言 序- “‘予뼈年得子, 方遺弱冠, 柔軟多病,
習뼈不能법彈‘ 必非能受此道者 日夜痛心, 뼈夫홈쨌 
之後, 有病委之庸뽑, 足可以傷生滅性 굶子공,不孝 
有三, 無後옆大, 有子多病,不傳以濟生之道‘ 一묘天 
tL. 祖宗之끼E專總옷. 월없A父之道했! 某今年t十有
七‘ 賣遇採甚, 흉**之日 , 효能久照 日夜用心, 以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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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램에 이 두권의 책이 완성되었다. 

그 외 나머지 책들도 비슷한 시기에 완성된 듯 

한데, r傷寒家秘的本」 중 〈傷寒總論〉 부분에서 

이르김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陽寒을 전문과목 

으로 하매 실로 빼景先師의 빠진 뜻을 득하여 비 

록 萬全의 공은 없지만 열명 중에서 가히 팔구명 

은 살린 수 있었다. 일찍이 책을 저숨하였는데 마 

음을 다하여 깊이 간직하지 못하고 지금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난 후에 업을 잇는 자가 그 전함 

을 얻지 못하고서 욕된 이름이 행해질까 걱정되 

어, 장차 일생동안 師뼈에 쌓아온 語句와 집안에 

숨겨놓고 전하지 아니한 오묘함 및 -提金, 殺車

隨法을 하나하나 뒤에 기록한다”4)라 하여 『傷寒

家秘的本」, r_提金」, T殺車隨法」이 비슷한 시기 

에 저술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T載江網J중 「傷寒」부분에서 이르걷 “다만 

내가 늙고 그대 역시 앞사람의 어리석은 학문과 

같아 병에 임하매 손을 댈 수 없을까 두려워하여 

고로 장차 유지를 남겨 손에 웅하고 마음으로 얻 

는 語法을 편찬하여 책으로 만드니 이름하여 r傷

寒證服藥載江鋼」이라 한다. 아침저녁으로 곁에 두 

고 깨달아 자신의 어리석음을 반성할지어다,”5)라 

고 하여 r載江網J 역시 그의 노년에 완성된 책임 

을 알수 있다. 

이상의 내용에서 6권의 책이 모두 關華의 노년 

시절에 지어졌는데, 다만 그 선후에 약간씩의 차 

이가 있으며 결국 명나라 표統 10년(1얘5년)에 『

成 T傷寒明理**論ι, 論法雖略備, 非有師承口짧, 不能
敵會實通於心 又著 [!ft言--卷, 文雖옮~t里, 然言簡意
到”(뼈華, r傷寒六書·'· A民衛生出版社, 1990. 6 
쪽) 

4) 「傷寒家秘的本·傷寒總論J • “폼老훗, 傷寒專科, 實得
f며景先師廠탑, 雖無萬全之功 十中可生八九, 曾著有
書, 不能盡心刻骨, 因今老遭, 後恐繼業者不得其傳,
有f,1,名行, 逢將-生所좁뼈llJlf語句, 井家秘不傳之妙,
及-提金, 殺車隨法, 逢一語錄於後,”(「傷寒六書- - 앞 
의책. 49쪽) 

5) r傷寒服證載江網·傷寒 • “第恐홈老, 子亦酒前之홈學, 
臨病無惜, 故將遺답,應手得心짧法.覆以成集, 名日
「傷寒證服藥載江網 存與朝깃7備뿔, 以看省己之愚” 
(「傷寒六書- 앞의책, 1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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傷寒六書』가 완성되었다고 기록되어있다,6) 하지 

만 모두 노년시절에 지어졌다고는 하나 그 내용 

이 서로 틀린 부분도 있고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이 때문에 후대 의가들의 비판도 받게 된다. 

이 외에도 그의 저술로는 l'f흉寒治例點金』, T陽

寒治例直指』, 『傷寒直格標本請』, r傷寒段段鎬』둥 

이 있으나 모두 전해지지 않고 있고, 다만 『職훨 

驗方』이 있어 『降κ醫案』에 수록되어 있다. 

2. 『修댔六i랍』의 저술동기 

뼈華가 『陽寒六書』를 저술한 풍기는 각 권마다 

序의 형태를 벌어서 나타나고 있다. 그는 당시 의 

사들이 陽寒을 치료함에 뚜렷한 기준이 없고, 오 

로지 王淑和가 재편집한 『傷寒論』에 의존하여 陽

寒을 다스리는 것을 보고서 傷寒에 관한 談斷, 治

法, 理論, 處方을 다시 정리하고 아울러 자신의 

평생 임상경험이 後代에 전해지김 바랬다. 

『傷寒六書』 의 곳곳에서 당시 의사들의 傷寒치 

료에 대한 잘못된 바를 비판하는 내용이 많이 나 

오고, 또한 『傷寒f폈言』 중 〈辯張빼景傷寒論〉 부 

분에서는 王뼈和를 비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다 

음과 같다 “불행하게도 이책(傷寒論)이 세상에 

전해진지 오래되어서 잃어버린 부분이 자못 많다. 

흡나라때의 太醫令인 王꿨和가 흩어지고 잃어버 

린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얻어 차례를 완 

전히 하여 傳하였으니 그 공이 크다. 애석하게도 

자신의 이론이 經典에 뒤섞이게 되어 억지로 꿰 

어맞춘 것을 면할 수 없었다, 成無己가 이로 인하 

여 문장을 따라 注釋을 붙이고 아울러 빠지거나 

의심되거나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하는 말이 없이 

장차 겨울 傷寒의 처방과 溫暑病을 두루 설명함 

에 이르렀으니 그 잘못의 전해짐이 지금에도 그 

6) 「中國뽑籍大離典·傷寒六畵r ; 재인용 “明·뼈華(字尙 
文, 號節養·節흉道Al著 成書予明正統十年0445)“
(「中國醫籍大離典- ,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2. 99 
쪽) 

r傷寒六書J의 성립과정과 후대에 미친 영향 

치지 않고 있다.”7)라고 하여 당시 傷寒에 대한 

잘못된 理論과 治法등이 모두 王뼈和와 成無E에 

게서 비롯되었다고 비판하였다. 

뼈華는 六書 각 권에서 序의 형태를 빌어 그 

저술동기를 기록하였는데 이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傷寒떠言序’에서는 “내가 뼈年에 아들을 

얻었는데 弱冠의 나이를 지나면서 몸이 연약하여 

病을 많이 앓았다. 생활습관이 나태하여 능히 스 

스로 강해질 수 없으니 반드시 이 道를 능히 받 

을 수가 없었다 밤낮으로 마음이 고통스러운데, 

내가 죽은 뒤에 病이 생겨 庸뽑에게 몽을 맡긴다 

변 족히 生을 傷하고 性을 滅할까 두려웠다.”8)고 

하여 「陽寒짧言」을 저술하게 된 동기가 엿보이며, 

또한 ‘明理續論序’에서는 “康寅年 겨울에 내가 

病이 들어 집밖으로 나가지 못한지 수개월이 되 

어 이로 인해 成無己의 『明理論』을 보니 단지 50 

證에 대하여 辯證과 鼎究가 詳細하고 明體하였다. 

그 未備함을 안타깝게 여기고, 이에 보고 들은 바 

를 모아서 비교 분류하고 例를 덧붙여 휩勳하고 

揚益하여 마침내 하나의 책을 만들었으니 이름하 

여 r明理續論」이라 하는데 스스로 잠시 잃어버린 

것을 갖춘 것으로 감히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9)라고 하여 r明理續論」을 저술 

하게 된 동기를 밝히고 있다. 

r陽寒家秘的本」에서는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傷寒을 전문과목으로 하매 실로 뼈景先師의 빠진 

7) 『傷寒떠言·辯張때景傷寒論』‘ ’不幸此書傳世久遠, 遺
帳~Ji多. 흡太醫令王꿨和得於散亡之餘, 꿇次流傳, 其
功f흉옷‘ 惜乎以己論i昆經, 未免穿뿔附會. ~無E.!X;因
之, 順文注釋, 뾰無缺疑j£짧之름, 以致將~時傷寒之
方, 通解溫暑, 遺福至今而未E也/’((傷寒六書” ’ 앞의 
책, 2쪽) 

8) r傷寒Jft言·序μ “予曉年得子, 方遇弱冠, 柔軟多病,

習懶不能엽彈, 必非能受此道者 日夜痛心,뼈夫홈쨌 
之後, 有病委之庸훨, 足可以傷生滅性.”c1傷寒六書? ’ 
앞의책, 6쪽) 

9) r明理續論序ι‘ ”康寅~. 予病, 足不出戶底數月 , 因
觀없無B 「明理論r止五十證, 辯究詳明 惜其未備, 於
是乃集所見所聞, 比類附例, 흉}빼以煩益之, 逢成-書‘
名日 「明理續論-, 始以엄備遺亡, 非敢傳諸A也”(「傷
寒六書?’ 앞의책, 8쪽) 

21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大韓韓醫쩔原典學會誌 Vol. 17-2 

뜻을 得하여 비록 萬全의 공은 없지만 엽명 중에 

서 가히 팔구명은 살릴 수 있었다, 일찍이 책을 

저술하였는데 마음을 다하여 깊이 간직하지 못하 

고 지금 나이가 뜰어 세상을 떠난 후에 의업을 

잇는 자가 그 전함을 얻지 못하고서 욕된 이름이 

행해칠까 걱정되어, 장차 일생동안 麻뼈에 쌓아온 

語句와 집안에 숨겨두고 전하지 않은 오묘함 및 

一提金, 殺車隨法응 하나하나 뒤에 기록한다 理

論은 證으로 흐르고, 證은 服으로 흐르며, 服은 

治法으로 흐르고, 治法은 處方으로 흐른다 재삼 

거듭하노니 정녕 나의 뒤플 잇는 자손들은 쓸데 

없는 처방을 모으고 별도의 이론을 봉 필요가 없 

으니, 緊雜하고 素옮L한 것을 구별해나가변 그 근 

원윤 알지 못하게 된다. 반드시 익숙히 가억하여 

오래되면 자연히 정묘하게 꿰뚫게 된다, 庸醫와 

더불어 서로 섞이지 않게 하여 당시의 의사들로 

하여금 비웃지 않게 함이 가하다. 그대는 마땅히 

소중히 간직해서 주고받아야 하며 삼가고 삼가 

태만히 하고 소흘히 하지 말 것이니 고로 경계할 

지어다.”l이라고 하여 「傷寒家秘的本」의 저술동기 

릎 밝혔으며, 

r殺車樞法」에서는 “내가 傷寒에 전념하여 심오 

한 이치플 갚이 밝히니 싸이 바르면 道가 神機에 

合하고 약을 사용하면 손에 따라 응함을 取한다, 

근본에 맞고 理論음 이어서 잘 준비된 殺車隨法

윤 발명하니 세상에 드물게 존재하는 영구한 養

生의 보불이다. 지금 장차 秘驗三十七方과, 就注

三十七隨法과, 二十條前法과, =十條페病과 製解

法을 殺車隨라 명한다. 실로 내 마음속의 전하지 

않은 오묘한 이치이니 나의 후손들은 한자도 가 

벼이 여기지 말고 f윤A과 더불어 논하지 딸 것이 

10) 「傷寒家秘的本·傷寒總論- “흠老롯, 陽寒專科, 實
得{매景先師廠답, 雖無萬全之功 十中可生八九 曾著
有書,不能盡心刻骨 因今老遭,後恐繼業者不得其傳
有J,I,名行, 逢將-生所훔뼈略語句, 井家秘不傳之妙,

及一提金, 殺車健法, j쪼-語錄於後‘ 짧注證而證注nl. 
nl注法而法注方 再프llfl탱폼後子孫, 不必集閔方而짧 
g1j論, g1j緊亂而莫知其源 必須熟記, 久Qi] 법然精實 

不與庸훨f五, 不使時뽑笑可也 爾宜珍藏受授1 議之慣
之, iij:;힐iij:忽 故ll:lt ”( 「傷寒六書- ‘ 앞의 책 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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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庸醫에게 보여주지도 말지어다 마땅히 삼가 

보물처럼 신중히 보판하여 나의 지극한 부탁을 

어기지 말지어다”Ill라고 하여 r殺車隨法」의 저숲 

동기를 밝혔고, 

「一提金」에서는 “내가 비록 傷寒科플 전공하였 

지만 필히 많은 庸醫와 倚醫의 자랑과 기만 속에 

서 나왔다. 또한 내가 일생동안 師뼈에 축적하고 

집안에 숨겨온 語句와 方法을 모두 이미 갖추어 

싣고 발휘하였다 我門의 담장을 넘보는 자가 비 

록 많지만 번거롭지 않게 片言으로 말하는데 부 

득이 다시 四經을 스스로 강의하여 명확하게 하 

니 고로 뿜豪, 擾法, Dll要, 實珠數를 서술하고 하 

나하나 注룹 열어 보이는 바를 명백히 하였다. 스 

스로 마땅히 議↑황하여 깊이 숨겨두고 非A에게는 

받지도 전해주지도 말며 경박하게 가벼이 흘려버 

리지 말아 내 마음을 씀에 짐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12)라고 하여 r_提金」의 저숲동기를 밝혔 

으며’ 
끝으로 「載江網」에서는 “傷寒이라는 병은 雜科

에 비할 바가 아니니 크게 處方과 該服에 있어서 

가장 먼저 힘써야하는 것이다. 그 사이에 服의 이 

지가 정밀하고 깊어서 良화와 震환가 항상됨이 

없고 죽고 사는 것이 손바닥을 뒤집는 것과 같아 

깊이 밝히기 어립도다, 진실로 혹시나 傷寒을 치 

료한다고 칭하는 사람은 후의 質에 호랑이 가죽 

을 씌운 것을 변하지 못할 것이니 그러한 즉 명 

예가 허망하게 융성하고 실제의 덕은 병든 것이 

11) r殺車隨法l: ”폼專傷寒‘ 深明典답, 服正則道合神
機, 用藥則隨手取總 的本,續論, 全備發明,殺車隨
法, 世之쩔有, 永篇養生之寶옷 今將秘驗三十七方
就注三十七隨法, 二十條前法, 二十條해病W製解法, 

名殺車隨也. 寶篇됐HiliH빠不傳之妙, ￥§後子孫, →字不
可햄露, 莫與fY.A言, 莫使庸醫見爾 宜譯慣珍藏, iij: 

違됐之至빽也 ”(「陽寒六書: . 앞의책, 114쪽) 
12) 「-提金--提金양豪」 ”*雖專傷寒科, 必出乎庸f갑 

5흉꿇之醫萬萬 且%%一生所옳뼈服家秘, 語句方法 짧 
E備載發揮 鏡我門i염者, 雖有多A. 然片言不緊之要,
不得再四經엽講明‘ 故述햄쫓, 據法 nK要, 貴珠數1
--開注 明白所示 엽宜諸慣深密‘, 꺼授受於非A. 

-fij:웰뻐於파뼈, 莫負됐之用心耳‘”(「傷寒六書 , 앞의 
잭 1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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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내가 젊어서 학문에 어두울 때 그 어두운 

것이 파리가 창에 부딪히는 것 같더니, 후에 한나 

라 長沙太守 {뿌景先師의 치법을 얻었는데 石困에 

남아 기록되어있는 r遺芳嘉秘』를 얻어 완숙히 외 

우니 이로써 마음에 가리워져 있던 것이 열리고 

手足이 기뻐서 춤추게 된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 

였다. 수도 없이 시험하고 수도 없이 경험하였는 

데 어찌 진실로 중하지 않겠는가! 다만 내가 늙고 

그대 역시 앞사람의 어리석은 학문과 같아 병에 

임하매 손을 댈 수 없을까 두려워하여 고로 장차 

遺답를 남겨 손에 웅하고 마음으로 얻는 했法을 

편찬하여 책으로 만드니 이름하여 r f:흉寒證服藥載 

江鋼」이라 한다.”13)라고 하여 「載江網」의 저술동 

기를밝혔다 

3. 학술의 연원 

뼈華의 학술연원에 관해 살펴보면, 먼저 문헌 

상으로 그는 어렸을 때 橋學을 공부한 것으로 기 

록되어 있다. 康熙 23년에 나온 『漸江通志』에서 

“뼈華의 號는 節흉이다 洪武年때의 사람으로, 어 

려서 爛學을 공부하였는데 우연히 異A을 만나 

石핍遺書를 받아 마침내 휩~皮의 학문을 정묘히 

하였다.”l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로써 볼 때 뼈 

華는 당대의 어떤 유명한 스숭 밑에서 의업을 전 

수받은 것이 아니라 우연히 異A을 만나서 石困

13) 『傷寒服置載江網·{廳』‘ “傷寒之病, 非比繼파, 乃
大方服之首務也. 其間服理精深, 良홈흥無常, 死生反掌,
甚所難明. 챔或有稱治陽寒者, 未免후質虎皮, 然則名
뿔虛隆, 而實德則病옷 *早年톱學, 좁톱如觸觸뼈, 
後得漢長沙張f뿌景先師治法, 所得石벼遺著, 名日 r遺
芳嘉秘』, 玩而調之, 以開쫓塞, 手足舞路, 不自知也.

數試數驗, 뿔不珍重했! 第恐홈老, 子亦擔前之흡學, 
臨病無惜, 故將遺답,應手得心짧法,훌以成集,名티 
r{i흉寒證服藥載江網,1, 存與朝것備寬, 以看省E之愚” 
(?傷寒六書』, 앞의책. 164쪽) 

14) 「中國歷代뽑家博錄·뼈華J재인용 ‘’ r所江通志ι 別

號節養, 洪武;.if.A. M業{짧, 遇異A授石困遺書, 援精
ff映之術.”(何時希, r中國歷代뽑家傳錄ι, A民衛生出
版社, 1991. 489쪽) 

T陽寒六書J의 성립과정과 후대에 미친 영향 

遺書를 받은 후 이를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醫學

을 공부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石困遺書에 관한 내용이 「載江網」중 

〈傷寒〉 부분에서 보이는데, 그곳에서 이르길 “내 

가 젊어서 학문에 어두울 때 그 어두운 것이 파 

리가 창에 부딪히는 것 같더니 후에 漢나라 長沙

太守 빼景先師의 치법을 얻었는데 石핍에 남아 

기록되어있는 『遺芳嘉秘』를 득하여 완숙히 외우 

니 이로써 마음에 가리워져 있던 것이 열리고 手

足이 기뻐서 춤추게 된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였 

다.”15)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로 보건데 그는 그 

이전부터 의학을 공부하던 중 길이 보이지 않다 

가 우연히 얻은 T遺芳嘉秘』를 바탕으로 본격적으 

로 빼景의 {흉寒을 연구하게 된 것으로 사료된다. 

그는 자신의 이론을 설명해 나감에 있어서 經

典의 문구를 인용하였는데 간혹 『內*잃의 문장을 

인용하여 설명하기도 하였지만 거의 대부분이 때 

景의 『陽寒論』어] 있는 문장을 인용하여 이론을 

펼쳐 나갔다. 

또한 朱뾰의 『活A書』16), 劉守훌의 『病機氣효 

保命集』m, 成無E의 『明理論』 18) 등을 일찍이 널 

리 읽은 것으로 보아 傷寒과 관련된 이전의 책들 

을 두루 탐독한 듯 하며 특히 그는 王好古의 『此

事難知』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 『

傷寒짧言』 중 〈傷寒傳足不傳手經辯〉에서 이르걸 

“일찍이 본 r此事難知』에서 이르길 傷寒이 된지 

5-6일에 이르면 점차 변하여 정신이 혼미해지고, 

15) r傷寒服證載江網陽寒」‘

뼈, 後得漢長沙張{여景先師治法, 所得石핍遺著, 名日
『遺芳嘉秘」, 玩而論之, 以開좋塞, 手足舞路, 不범知 
也.”e傷寒六書•J. 앞의책, 164쪽) 

16) 『陽寒뼈言‘傷寒寒熱論』; “河間름惡寒篇寒在表, 或
身熱惡寒f용熱在皮빼, 寒在骨體者, 皆짧也, 而 r活A

書』亦以此鳥表憂言之/’(r傷寒六書; . 앞의책, 20쪽) 
17) T傷寒뼈言 辯張#景傷寒짧ι· “觀其陳年↑홈道, 著 t 

病機氣효保命集,], 其中充活陽辛i京之藥, 以治非時傷
寒, 其妙如神, 足可補빼景之遺亡, 何其高짧!”(?傷寒 

六書서’ 앞의책, 6쪽) 
18) r明理빼論·序υ ’‘康寅*, 予病, 足不出戶處數月 , 
因觀成無己 F明理論ι止五十證, 辯究詳明”er傷寒六書
-, 앞의책,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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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없으며 혹은 잠을 자면서 한두마디 중얼거 

라고, 눈이 붉어지며 입숲이 타고, 혀는 마른데 

불은 마시지 않으며, 붉은 죽을 주변 삼키고 주지 

않으변 생각지 않으며, 六服이 모두 沈數하면서 

洪하지 않는데, 心下가 셈하지 않고, 배도 더부룩 

하지 않아, 대소변이 예전같으며, 혹은 전해진지 

가 10일 정도 되면 형상이 마치 숨취한 사람과 같 

은데 이것은 熱이 手少陰C、經에 전해진 것이다.”19) 

라고 하여 王好古가 지은 대爆難知」의 문장을 인 

용하였고, 또한 太陽經의 神藥이라고 주장한 훈活 

/1!1和傷이 九味充活揚이라는 명칭으로 "'Jlt事難知』

에 기록되어 있으며,20) 그 외에 ‘傷寒言Ji;經不言手

經圖’21)의 내용이나, ‘六經傳足傳手經則愈’잉)등의 

내용이 T傷寒六書J어l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어, 

그가 T此事難知』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으리라 생 

각된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볼 때 그의 학숲사상의 연 

원은 r遺芳嘉秘』플 바탕으로 하여 기존의 傷寒書

에서 많은 영향을 반고 또한 T內經」의 이론을 근 

거로 삼아 자신이 나름대로 陽寒에 관한 체계플 

세워 r傷寒六書J륜 저숲한 것으로 보인다, 

4. 剛따 및 『”↓핑六 ,lf;』의 의사학적인 

평가 

뼈華의 r傷寒六書」는 朱)JU;의 r南陽活A書」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각 권마다 지어진 시기가 

19) 「陽寒Jft言·傷寒傳足不傳手經辯r ”‘홈觀 r此事難知

日 . f흉寒至五六日間, 漸흉神톱不語, 睡中獨語-二
句. 目;*룡옳, 줌乾不欲水 **弼與之HU뺑, 不與則不
思 六服沈數而不洪, 心下不챔, 題中不滿, 大小便如

常, 或傳之十日以來‘ 形如解A. 此熱博手少陰心經
也”('傷寒六書-‘ 앞의책, 17쪽) 

20) r東펄十種醫書‘此事難知 .. 大星文化社‘ 1996. 
278쪽 

21) r東휠十種뽑畵·此事難知-‘ 大星文化社 1996. 
273쪽 

22) 「東펄十種醫書,此事難知F , 大星文化社‘ 1996‘ 
2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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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로 차이가 있어 내용에 중복된이 많고 어떤 

증후의 변증은 조리가 뚜렷하지 못하며 方藥에도 

난해한 폐단이 있어서 후대 여러 醫家들의 평론 

이 많다,23) 

먼저 그플 비판한 학자들을 살펴보면, 徐春南

는 “애석하게도 {매景의 뜻을 發하지 못하였다.갱) 

그 이론에 시비와 분별이 없고, 별다른 처방과 치 

법이 없어, 法으로 취하기에 부족하다.”칩)고 하였 

고, j王짧는 “命名이 郞{뿔하고, 離句가 重複되며, 

辦證이 分明하지 못하고, 方藥이 雜옮L하여, 세속 

으로 전해져 틀어가 그 흐르는 뼈가 지금에도 그 

치지 않고 있다”26)고 하였다. 또한 王宇泰는 “關

民의 책은 T南陽活A書」를 위협한 것에 볼과하고, 

오히려 易水學派의 門塊을 보지 못했으며 f傷寒」

이 완전한 책이 아니어서 후학들의 눈과 귀뜰 멸 

게 하였다고 비난하였으니 빼景의 罪A이다”건)라 

고 하였고, r四庫全書提要J에서는 “關節흉의 r傷

寒六書」는 지금 陽寒을 연구하는 사람틀에게 있 

어 치욕이다”잃)라고 혹평하였다 

그 다음으로 그플 好評한 학자들을 살펴보면 

趙心山이 T똥흉IE傷寒六書J플 짓고, 耶武縣爛學힘II導 

블 한 童養學이 累l禮 5년에 r傷寒六書舞要辦疑」

를 지었으며, 楊띤山이 다시 T傷寒宗關全生金鏡錄

J을 지었는데 모두 關&의 書로 말미암아 저작된 

것이다. 童民는 “{뿌景이 갖추지 못한 것을 보충하 

였다”쩌)라고 했고, “책을 면찬하고 구분하여 번거 

23) 東洋醫學大難典, 慶熙大學校出版社, 1999. 159쪽 

24) r中國醫鐵輔·1:廳六書,,: “惜휩;能發때景之읍.” 

(「中國醫廳훤考“ 앞의책, 5283쪽) 
25) 「中國歷代醫家傳錄‘뼈華. “‘其論雷同, 別無方治,
不足取法‘”('中國歷代醫家傳錄/. 앞의책, 488쪽) 

26) 「中國뽑鐵변考’傷寒六畵 ; “命名홈M里, 옮후句重複. 

辦證不明‘ 方藥雜亂, 以至{용學偶習, 流福至今未E ” 
(「中國醫籍변考 , 앞의책, 5283쪽) 

27) 「中國醫籍通考,傷寒六書- - ‘뼈~之書, 不過떻j南陽 
睡餘, 尙未望見易水門增, 而朝1;\L\: '1•寒r篇非全書, 훌$ 
**來學, 蓋{매景之罪Atll..”('中國聲籍通考 , 앞의책, 
5284쪽) 

28) 「中醫學術史-재인용 • ‘’ 「며庫全書提要-說 節흉 
六書, 至今篇傷寒家所1파씨”(嚴世훌 「中뽑學術史 ‘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89. 3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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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것을 제거하고 빠진 것을 보충하였으니 그 

그릇된 것을 명확혀 바르게 하였다”30)고 하였다. 

吳學揚은 楊書의 序에서 “때景의 功많이요, 節養

의 正傳이다”31)라고 하였고, 『뚫修四合全書,凡例」 

에서는 “陽寒은 {매景을 祖宗으로 삼고, 그 다음은 

關節幕아니 후세의 이름난 샤람들의 辦論이 비록 

좋으나 결국 후학들에게 펀함o] 없다”고 하였 

다_32) 이처럼 뼈華의 著作은 或봤或警 되면서 당 

시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5. 剛華 와 『傷쌓六펌』가 후대에 며천 

영향 

현재 關華는 中國醫學史에서 f흉寒과 溫病을 雅

通힌 i健通派로 분류되어 았으며, 이 維通派는 광 

의의 i흉寒病을 연구하고 발전시칸 傷寒學 流派로 

『優寒論』의 내용을 수배에서 십 여배 확대시켰고, 

오로지 중점으로 삼은 것은 外感 熱病의 辯證과 

治擔에 있었다.잃) 『優寒六寶』어1 기록된 溫病에 관 

한 많은 이론들은 淸代에 등장한 溫病勳없의 성 

립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f陽寒六書』는 그 이후 明代에 李樞이 지 

은 r醫學入門』 樓寒부분의 저술에도 상당한 영향 

을 끼쳤다, T醫學入門』의 集例플 보변 “傷寒은 關

~의 六書가 主가 되고 아울러 陽寒論注 및 活A

書, 百問百證, 王~家寶, 仁齊直指 등의 책을 佛入

하였고, 그 분류의 次序는 活A嚴에서 引用하였으 

29) r增補中國뽑學史,뼈華』재인용 ; ”足補{뿌景之未備” 
(洪元植·尹觸烈, r增補中國醫學史; ' -中社, 2001 ‘ 
384쪽) 

30) r中醫學術史.채인용 

뼈略. 휩l其正해 1’(~ 中醫學術史L 앞의책, 375쪽) 
31) r增補中國醫學史』재인용 • “빼景之功g;: 節養之표 

傳.”(rt홉補中國賢學史」 ' 앞으1 잭 384쪽) 

32) r中뽑學術史.채엔용 ‘ “f흉寒科답宗{뿌景. 其次莫若
關節養, 後世名A. 購論雖善, 終無便子짧學“(「中醫 
學術史〔 ‘ 앞의책, 375쪽) 

33) 「傷寒理論의 發展史에 關한 鼎究 , 鄭城꼈, 1999, 
170쪽 

r傷寒六書J의 성립과정과 후대에 미친 영향 

며, 고쳐서 病機와 用藥의 二編으로 나눈 것은 냐 

의 소견이다. 후에 #Jlj[u[集을 열람하였는바 논하는 

次序가 자못 같은데 애석하게도 그 편을 나눌 겨 

릎이 없도다,”34)라고 하여 T醫學入門』이 『傷寒六

書J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 

고 조선시대 許浚이 지은 r東醫寶鐘』중 傷寒에 

관한 내용이 많은 부분을 T醫學入門J에서 언용하 

고 있는바 결국 r陽寒六書a는 중국 및 우리나라 

의 한의학자들에게 지금까지도 많은 영향을 미치 

고 있는 것이다. 

ill. 結 論

명나라I따 T陽寒六書a플 저술한 뼈華와 字는 尙‘

文이고f 號는 節흉이며 餘抗사람으로서 1369년에 

해어나 1453년에 95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하였다. 

그는 젊은 시절에 우연히 환 異A에게서 얻은 

T遺芳嘉秘』를 바탕으로 하여 內經, 優寒論 및 그 

이전에 지어진 많은 優寒書들의 영향을 받아 IE 

統 10년인 1445년에 ~~용寒六書J를 저술하였다. 

뼈華는 당시 의사들이 優寒을 치료함어l 뚜렷한 

기준이 없이 오로지 王꿨和에 의해 재팬집된 r傷

寒論』에 의존하여 傷寒을 다스라는 것을 보고서 

優寒에 관한 談斷, 治法, 理論, 處方을 다시 정리 

하고 아울러 자신의 평생 임상경험이 後代에 전해 

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1흉寒六書J를 저술하였다. 

그의 책은 시대블 거치면서 많은 의가들에게 

王꿨和와 成無己블 비판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비 

난을 받지만, 한편으로는 상한의 빠진 것을 보충 

하고 번잡한 것을 간략히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호평을 받게 된다‘ 

현재 빼華는 中國醫學史에서 陽寒과 溫病을 

34) r뽑學入門 集例- - ‘傷寒以뼈fX;六書寫主,뺨入陽寒論 
注及活A書百問百證王ix家寶‘仁齊直指等書而其分
|삿次序,用活A眼 改補깎鳥病機 用藥二篇ffl]愚之管見

也1後閒湖ii”l集‘所論次序願同‘惜其未嗚編耳'(李빠, ( 
뽑學入門- , 大星文化社, 1994. 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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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뾰通한 }팬通派로 분류되어 있으며, r傷寒六書」에 

기록된 溫病에 관한 많은 이콘플은 淸代에 등장 

한 溫病學派으l 생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Tf흉寒六書.는 그 이후 明代에 李빠여 지 

은 r醫學入門J 陽寒부분의 저숲에도 상당한 영향 

을 미쳤고, 조선시대 許浚이 지은 r東醫寶鍵J중 

陽寒에 관한 내용이 많은 부분을 r醫學入門J에서 

인용하고 있는바, 결국 關華의 r陽寒六書」는 오늘 

날 陽寒을 연구함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 

한醫書라고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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